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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상에 이런 조직이 있어도 됩니까?
- 농협의 주인인 농가의 연 소득은 4천만원도 안되는데

- 농민 살리겠다는 농협회장이 연 7억 이상 이중급여 수령

농협중앙회장 직위는 비상근이나 급여는 상근 수준으로 연봉이 3억 

7,000만원에 달하며, 농민신문에서는 상근 직위이면서 비상근하며 연

봉은 3억 5,000만원의 거액을 이중으로 받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

급여액만 7억 2,000만원이다.

농협중앙회장은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대외적

으로 농협을 대표하는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에 상근하며 인사 

및 경영권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.

2016년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선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

장은 “앞으로 1년은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쓰겠다”

고 밝혔다. 잘못된 관행이라면 중앙회장의 이중급여부터 고쳐야 될 

것이며,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는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값 비싼 계통

구매, 사료첨가제 납품비리 금액 농가 환원 불응, 이사 수당 지급, 각

종 수수료 부과, 조합지원자금을 통치자금으로 악용하는 등 여전히 

문제점들이 산적해있다.

농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이용해 농협조직의 배만 불리고 농민회원 

234만명 보다 회장 등 운영진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.

농협중앙회장은 농민 정서에 반하는 관행을 청산하여 초심으로 돌

아가 취임 때 약속을 실천하라. 끝.


